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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고양지역 최대의 홍수가 발생했다. 신평동과 행주외동 사이의 

한강제방(일명 대보뚝)이 무너져 고양 서부지역의 주민들은 대홍수의 큰 

피해를 겪게 되었다. 사진은 대홍수 발생 며칠 후 한강제방 위로 피해 목숨을 

구한 돼지들이 뚝에서 말리고 있던 벼 위를 걷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한 철책에는 제방 붕괴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깃발과 옷가지 등이 걸려 있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는 자유로가 건설되었고 철조망은 철거되었으며 수변공원조성을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곳의 옛모습을 기억하시나요

1990년 9월 대홍수와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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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홍수로 인해 돼지가 돌아다니는 행주동 모습.

2020년 현재 한강변 모습. 철책은 없어지고 자전거길이 새로 만들어졌다.

일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마두동과, 경의선 철도길 넘어 

풍산동 단풍마을과 숲속 마을의 모습이다. 가운데 전봇대 뒤편의 집이 당시에 

유명했던 ‘화사랑’인데 그 주변에 서울 등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멀리 단독주택들은 흔히 ‘풍삼리’라 불렀는데 지금은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지어졌다. 이곳 부근에 백마역, 화사랑, 경의선 철도 등이 있어 

젊은이들이 많이 찾던 일산의 명소로 유명했다. 사진의 도로와 주변에는 

백마마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으며 화사랑은 인근으로 이전했다.

1992년 일산 마두동과 풍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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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백마역 주변 카페촌의 모습.

2020년 현재 마두동의 모습. 화사랑은 풍동으로 이전하고 주변 모습은 크게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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